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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윤정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The Impact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Youn-Jeong Choi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기존의 개인적 차원 요인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 5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 우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주거 지원 정책과
여가활용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o see how depression affects this relationship. This include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the causes of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not only for individual factors, but also for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For this aim, we examine the degree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nd verify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utilized data obtained from the 5th version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n Aging 2014, and considered 
data from 4,222 elderly aged 65 and over. As a means of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ma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also affected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hen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was high, depression was low 
and life satisfaction was high. When depression was low, life satisfaction was high. Second, depression had the 
mediation effect in which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ffects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uthor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al issues concerning social welfare to prevent and reduce depression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First, policy measures should enhance 
social capital through housing support policies and leisure use support to enhance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Second,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the elder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network to reduce depression should be promoted.

Keywords : Depression, Elderl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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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OECD 회원국 기대수명을 분석한 논문 결과 한

국인의 기대수명이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나

라는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1]. 기대수명이 길

어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은 시간의 양이라는 단순한 부

분만 놓고 보더라도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

행되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

유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의 삶에 대한 연구와 관심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은 사회

적 관심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특히 노

인의 삶의 만족 정도는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이 되며[2], 노인의 성공

적인 노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3].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감, 행복감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

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4].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일반건강 및 기능상태, 사회경제적 상

태, 삶의 만족, 자존감 등 4개 차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5], 삶의 질을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

고,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 

사기 등의 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6].

노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대다수의 많은 연구들은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거나 이

들 요인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것이 주

를 이룬다[2][10][16][47-4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및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들로 조사되었다[7-12]. 둘째, 건강 관련 요인들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10][13]와 일상생활동작 등의 기능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7][8][14]. 셋째, 심리․정서적 요

인에는 인지기능 및 우울 등과 같은 정서상태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10][15-16]. 넷째, 사회활동(사회참여활동) 역시노인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10][17-20].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삶의 만족은 행복과 만족, 삶

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서 욕구가 충족될 때의 감정 상태이며, 행

복의 상태일 뿐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의 적응

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다[21]. 최

근 이러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학

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22-23].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를 통해 파악되는 ‘평가’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상대

적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지위(status) 경

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 절대적 조건이 그 자체로 의

미 있다기보다, 조건에 대한 해석, 특히 사회 내에서 스

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와 관련한 주관적 계

층의식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또는 계층 정체성(status identification), 

인지된 사회적 계층(perceived social status)등 다양한

용어와 의미를 같이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계층

을 추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심리적인 계급의식이

사회계층의 분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계층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25]. 

경제성장의 정체, 양극화의 심화, 사회이동성 저하 문

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사회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24],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더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애주기에서 노

년기의 비중이 양적․질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 때

노인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계층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

상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등이 포함된다는 연구가

있었으나[26],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련하여 인과성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건

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

은 건강행동과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이다[27]. 건강행동

이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

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관련한 것은 만성적

인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위험도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와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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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낮게 인지할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의 계층의식이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8]. 즉, 주관적 계층

의식이 낮을수록 박탈감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사회결속력을 약화시키게

된다[29]. 이러한 내용은 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정신병리가 많은 현

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주관적 건강

인식이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0]. Wilkinson은 이러한 낮은 주관적 계층의식은 부

정적 감정을 생산하며 신경적 기제를 통해 더 불건강한

상태로 변환된다고 주장하였다[25]. 따라서 주관적 계층

의식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

가 가능하며, 독거노인의 사회계층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초

점을 두고자 하며,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

도에미치는 영향에대한우울의 효과를알아보고자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의 영향력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10][15][32],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3]. 또한 우울은 노

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에 매개효

과가 있음도 밝혀졌다[10][13][32][34-35]. 그러나 노인

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

식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과 달리 본 연

구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

의식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

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이는 향후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사회적 차원에 대

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가?

셋째,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의 관

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관적 계층

의식을 독립변수, 우울을 매개변수, 삶의 만족을 종속변

수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

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우

울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할 것이다.

2.2 분석자료

본 연구는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

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들로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

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자료

를 조사하고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당시

65세이상의 노인 4,222명을대상으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계층은 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

으로 그 구분과 접근법은 다양한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관찰가능하고 분해가능한 객관적 조건 만으로 계층을 파

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포괄적이며 주관적인 요소를 포

함하고 있는 개인의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계층의 의미나

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다[21]. 

주관적 계층의식은 패널자료에서 1은 상의상, 2는 상의

하, 3은 중의 상, 4는 중의 하, 5는 하의 상, 6은 하의 하

로 측정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문항을 코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2018

212

2.3.2 종속변수: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

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5

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각 문항은 0-100

까지 10점 단위의 11단계로 이루어져 있으 며, 100에 가

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 삶의만족도의 Chronbach’s α

값은 .810으로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 우울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 우울은 Radloff[36]가 개발

한 20문항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essed Mood Scale) 중에서 10문항을 사용한 축약

형 CESD-10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지난 일주일

간 느낌, 태도, 감정, 행동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각 문항

은 리커트척도(1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

각이 들지 않았음, 2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은 자

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 4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2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하였

다. 우울의 Conbach’s α 값은 .851 로 높게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MO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로 기존에 이미

요인구조가 확인된 변인이거나 관찰변수를 지표로 사용

한 것이므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없이 1단계 접근법을

취하였다. 1단계 접근법과 2단계 접근법의 타당성에 대

해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그 우월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이 연구자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10].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적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 NFI TLI, CFI, 

RMSEA를 선택하였다. 또한 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loger[37]가 제시

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으로 분석된 4,222명의 노인들은 인구사회

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780명으로 42.2%, 여성이 2442명으로 57.8%를 차지하

여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을 살펴본 결과

65-59세 응답자는 1101명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

였으며, 70-74세는 1094명으로 25.9%로 나타났다. 

75-79세의 경우 998명으로 23.6%를 차지하였고, 80-84

세는 625명으로 14.8%였고, 85세 이상 응답자는 404명

으로 9.6%였다. 전기노인에 해당하는 65-74세 응답자가

전체의 52%였고,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전체의 48%

였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780 42.2

Female 2,442 57.8

Age group

65-69 1,101 26.1

70-74 1,094 25.9

75-79 998 23.6

80-84 625 14.8

85- 404 9.6

Education

uneducated 1,022 24.2

elementary school 1,513 35.8

middle school 670 15.9

high school 697 16.5

college 30 .7

University 260 6.2

graduate school 30 .7

Religion

Unreligiousness 2,344 55.5

Protestant 773 18.3

Catholic 278 6.6

Buddhism 803 19.0

Won Buddhism 12 .3

etc. 12 .3

marital 

condition

married state 2,813 66.6

separation 23 .5

divorce 54 1.3

bereavement 1,319 31.2

unmarried 13 .3

Residence 

type

house 2,923 69.2

apartment 1,299 30.8

All 4,222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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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60%로 비

교적 낮은 학력 상태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 15.9%,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16.5%, 대학교 졸업 이하가 6.9%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반 이상인 55.5%그 종교가 없다

고 응답하였고,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19%, 개신교가

18.3%, 천주교라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는 결혼상태라는 응답이 전체의 66.6%였으며, 거주형태

의 경우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69.2%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3.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제

시되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 평균은 1.16(SD=.37), 삶의

만족도 평균은 241.56(SD=77.34), 우울의 평균은

4.79(SD=3.21)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

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안되고, 첨도는

10을 초과하면 변수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17].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여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r=.321, 

p<.01), 우울(r=-.44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과 주관적 계층의식

(r=.-.091,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

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또

한 모든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값이 .50이하로 확인되었

다. 이변량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를 넘어서면 두 변

수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과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

를 위하여 설정한 경로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671.106이고 df=25, p=.000

으로 기각되었으나 이 값은 표본의 클 경우 기각되기 때

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TLI=.940, 

CFI=.958, NFI=.957, RMSEA=.078로 양호한 기준을

보이며, 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

형에서 삶의 만족은 49.6%의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이

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 한 후 주요 변수들 간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6, p<.001).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이 되었고(=.506, p<.001), 우울도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5, p<.010). 

즉, 주관적 계층의식→우울, 우울→삶의 만족, 주관적 계

층의식→삶의 만족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주관적계층의식→삶의 만족, 우울→삶의만족, 주

관적계층의식→우울의 순이었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증가한다. 동시에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이 높으

면 우울이 감소한다. 

이상으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통해 노인의 주관적 계

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는 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은 표본의 반

복 추출을 통해 나타난 분포에서 유의수준 95%, 99%의

신뢰구간을 확인한 후 해당구간에 0값을 포함 유무를 통

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38]. 

이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간접 효과가 p<.01 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과 삶

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을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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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M SD Skew Kur

Class consciousness 1.00 2.00 1.1592 .36594 1.863 1.472

Life satisfaction .00 460.00 241.5623 77.33988 -.109 -.316

Depression .00 10.00 4.7937 3.21051 .116 -1.28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Life satisfaction Class consciousnes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1

Class consciousness .321** 1

Depression -.444** -.091** 1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Research Variables

Model 
(p) df TLI NFI CFI RMSEA

671.106

(.000)
25 .940 .957 .958 .078

Table 4. Goodness of Fit Index of Path Model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Class consciousness → depression -.045*** -.186 .004 -10.672 .034

Class consciousness → Life satisfaction 7.145*** .506 .206 34.739
.496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3.712*** -.405 1.219 -19.459

***p<.001

Table 5.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Class consciousness → depression -.045(-.186)**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3.712(-.405)**

Class consciousness → Life satisfaction 8.207(.581)** 7.145(.506)** 1.062(.075)**

**p<.01

Table 6. Analysis of indirect effect

4.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

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 제5

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의 유의

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1]와 사회계

층이 삶의 질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연구

결과[39],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만족 간의

연관성 및 인과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40]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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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

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계층인식과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41-42]와 연령과 성별을 통제

한 상태에서 독거노인의 사회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우울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33].

셋째, 노인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다는 많은 선행연구[43-45]와 동일한 결과였다. 노

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거나 우울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에 만족에 미

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지고 우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

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가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함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사회적 차원, 특히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데 이는 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노인 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실

천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주관적이라고 해도

계층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추가적 논

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계층의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 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변동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계층의식의 형성·변

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인과관계 구조 역시 변화될 수 있

다[39]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의식을 변화시

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

히 선행연구[21]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변수는 소득, 직업 등이

지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만으로는 삶의 만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는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기나 중년기

에 비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요인인 주

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여왔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 생애 주기에서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

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소득과 직업 등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객

관적인 변수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과 빈곤율이

모두 세계 1위라는 점은[1]노년기의 계층의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라고 하겠다. 따라

서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고,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

여 선행 연구에서 주거가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

식을 높이고 행복 증진의 측면에서 주택 정책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21]. 노인은 노화로 인해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일상생활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

문에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착, 네트워크 강화

를 위해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주거안정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청년기, 중·장년기의 접근과

는 다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활용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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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가 밝혀져 있다[40]. 따라서 노년기에 이용하고

만족하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은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 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

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4].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노인의 삶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

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우울과 정신건강에 관련한 많은 연

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대부분 노인 돌봄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개입이 이

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46]. 따라서 노인 우울 감소와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

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분야에서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다양한 우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

행이 이루어져왔으나 이는 대부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위주였다.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

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지역사회 기

반의 프로그램 개발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정신건강 프

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49]. 여기에는 지역사회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며,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우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 동료상담 프로

그램, 비전문가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50].

둘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개

입하는 서비스에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무엇

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의 서비스는 대

부분 요양보호와 관련한 업무가 대다수 였는데, 이들 기

관에 우울 예방과 우울 감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이 적극 제공되어야 한

다.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서비스가 노인

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주민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스스로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뢰와 네트워

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

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주관적 계층

의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입증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 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횡단 분석을 실시하여 종단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지

는 못했다는 점과 주관적 계층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요

인들의 인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추후연구를통해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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